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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견인하는 기업, 지식재산으로 적극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배터리 양극재 개발 선도기업 엘앤에프(L&F) 방문(5.21) -

- 지역기업 지식재산 활동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논의 -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1.(목) 16시, 배터리 양극재* 분야 대표기업인 

엘앤에프(대구 달서구)를 방문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식재산(IP) 전략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성능) 등을 결정하며, 전지 원가의 4~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엘앤에프는 대경권 주력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인 NCM에 관한 초격차 기술로 

국제 기업과 3.5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근 중저가 배터리 

양극재인 LFP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중국기업 외의 배터리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성SDI와 1.6조원 수준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엘앤에프는 배터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총 8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5년 한 해에만 51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이 지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지식재산중점대학** 등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원이 활발한 기업이나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ž동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자료 뭉치(지식재산 점수판)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식재산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지역의 지식재산 전주기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권역별 거점기관

** 각 지역에 특화된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권역별 거점대학(경북대 등 

9개 대학)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지역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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